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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성인 애착의 관계:

자기 존중감과 타인 신뢰의 매개 효과*

 한 기 백†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기에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가 자기 존중감과 타인 신뢰를 통해 성

인기의 애착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경로를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조사하였다. 미국

남서부의 대도시 지역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401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신

에 대한 존중감과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은 각각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성인기

의 불안애착 행동 방식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만이 모와

의 정서적 유대와 회피애착 행동 방식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작

동모델에 대한 Bowlby의 이론적 제안과 Bartholomew의 개념적 분류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동기에 모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돌봄, 정서적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

치를 높이 평가하고 타인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또

한, 이렇게 자기 존중감과 타인을 신뢰하는 경향이 모두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불

안이나 두려움으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불안애착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낮음을 나타났

다. 한편, 자기 존중감 보다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아동기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고 지나치게 자기의존적인 회피애착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임상적, 교육적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과제들과 함께 제시되었다.

주요어 : 모와의 정서적 유대, 자기 존중감, 타인 신뢰, 성인 애착

*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한기백, 서강대학교,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정하상관 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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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안정된 정서적 애착(attachment)이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성격 발달과 친밀한 대인관계

방식에 미치는 심리적 과정은 발달, 성격, 및

사회 심리학에서 가장 광범위하고도 지속적

으로 논의되어온 연구 주제들 중의 하나이다

(Mikulincer & Shaver, 2007). 애착 이론가들 및

연구자들(예, Ainsworth & Bell, 1970; Bowlby, 

1969/1982, 1973, 1980)에 따르면 애착이란 아

동이 주 양육자(주로 어머니)에게 느끼는 정서

적 유대감(emotional bonding)으로 아동은 신체

적 안전과 생존은 물론 생리적, 정서적 욕구

충족을 위해 본능적으로 주 양육자에게 의존

한다. 즉,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욕구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주 양육자와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함과 동시에 주 양육

자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지각하는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 또는 내적 작동모델

(internal working model)이라고 불리는 인지-정

서적 틀을 내면 깊이 형성하게 된다. 반면, 주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거나

자신의 욕구에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경우 아동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주 양육자를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

로 인식하는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Bowlby, 1969/1982; Mikulincer & Shaver, 2007). 

아동기에 형성된 이러한 내적 표상들은 아동

기 뿐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성격 발달과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예, 우울증)

의 원인이 되는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방식의

형성 또는 예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Allen, 2001; Bowlby, 1969/1982, 1988; Schore, 

2001).

한편, 아동이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정서

적 돌봄과 지지 대신 무관심과 거절감을 지속

적으로 경험할 경우에 아동은 낮은 자기 존

중감과 타인 불신의 내적 표상을 형성함과

아울러 두 가지 대표적인 스트레스 대처방

식인 과잉활성화(hyper-activation) 또는 비활성

화(deactivation) 전략을 발달시키게 된다(Main, 

1990; Mikulincer & Shaver, 2007). 구체적으로, 

주 양육자가 아동의 사랑과 관심, 정서적 지

지에 대한 욕구를 무분별하게 무시하거나 일

관성 없이 반응할 때 아동은 거절에 대한 불

안으로 주 양육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

존하는 행동 경향(과잉활성화)을 보인다. 이러

한 행동 경향은 Cannon(1939)이 제시한 두 가

지 스트레스 대처 반응인 투쟁 대 도피(fight 

vs. flight) 중에서 투쟁과 유사한데 투쟁 성향

이 강한 사람들이 보이는 타인의 지지와 인정

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구는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예, 불안, 분노, 우울)과 깊이 관련된다

고 한다(Allen, 2001; Han, 2010; Mikulincer & 

Shaver, 2007). 반면, 주 양육자가 아동의 애정

과 돌봄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욕구를 지속

적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벌할 때 아동은 주

양육자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욕

구를 억누르고 혼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려

는 행동 방식(비활성화)을 발달시킨다. 이것

은 Cannon이 언급한 도피와 유사한데 도피 성

향이 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

황에 직면할 때 감정을 무시 또는 억압하는

한편 지나치게 자기의존적인 방식(compulsive 

self-reliance; Bowlby, 1969/1982)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 방식은 과잉활성

화와 같이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을 유발하는

주요인들 중이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Allen, 

2001; Mikulincer & Shaver, 2007).

아동기에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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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형성된 이러한 과잉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행동 전략들은 아동기 뿐 아니라 성인기의 친

밀한 대인관계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Brennan

과 동료들(Brennan, Clark, & Shaver, 1998)은 애

착이론에 기초해 개발된 성인 애착을 측정하

는 다양한 자기보고식 척도들에 대한 연구들

을 개관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성인기의 친

밀한 대인관계 방식은 크게 불안(anxiety)과 회

피(avoidance)라는 두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고 한다. 불안애착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긴밀한 관계와 보살핌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

니고 있는데 애착 대상(예, 연인, 배우자)이 접

근 가능한지 그리고 자신이 애착대상에게 가

치 있는 존재인지를 의심하고 걱정하는 행동

경향을 보인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

면 애착 대상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하

는 과잉활성화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반면, 

회피애착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독립에 대

한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데 친밀한 관계

형성을 불편해하고 애착대상과 정서적으로 거

리두기를 선호하며 지나치게 자기 의존적 경

향을 보인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

면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비활성화 전

략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두 가지 성인 애

착 행동 방식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상들(예, ‘나는 사랑받을 만큼

가치 있어/없어’, ‘사람들은 믿을 만해/믿을 수

없어’)이 대인관계 장면에서 친밀감 또는 독립

성의 추구라는 행동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으

로 볼 수 있는데, 불안하면서도 회피적인 애

착 행동 패턴은 다양한 형태의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을 예측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변인

으로 알려져 있다(Allen, 2001; Han, 2010; 

Mikulincer & Shaver, 2007; Schore, 2001).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이 아동기에 주 양육

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안정 애착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 또는 성인기의 애착

행동 방식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예를 들면, 

Kobak과 Sceery(1988)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경험한 주 양육자의 양육방식과 자

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과의 관계를 조사하였

는데, 아동기에 주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지지

와 돌봄을 많은 받았다고 보고한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 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적응하

는 한편 타인을 더 지지적인 존재로 지각한다

고 보고하였다. Collins와 Read(1990)는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방식과 자신 및 사회

적 환경에 대한 정신적 표상 간의 관계를 조

사하였는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친밀한 애

착 패턴을 보이는 대학생들은 불안한 애착 패

턴을 보이는 대학생들 보다 높은 자기 가치감

을 보이고 외부 세계와 인간 본성을 더욱 긍

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Holman과

동료들은 1000쌍이 넘는 대단위의 성인 연인

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신체

적, 정서적 보살핌과 성인기의 애착 방식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적절하고 민감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보

고한 사람들일수록 성인기에 연인 또는 배

우자와의 관계에서 불안 또는 회피 애착 행

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Holman, 

Galbraith, Timmons, Steed, & Tobler, 2009). 한기

백(2013)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와 성

인기의 애착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애정과 보살핌을 많이 받은 대학

생일수록 성인기에 낮은 불안 및 회피 애착

행동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

과들은 Bowlby(1977, 1980)와 Ainswroth(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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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가 제안한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

에서 형성된 애착관계 방식과 정신적 표상들

은 성인기의 애착관계 방식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제한된 수의 연구들이 아

동기에 경험한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여

러 형태의 정신적 표상들(예, 자기 존중감, 자

기 효능감, 부적응적 완벽주의, 비합리적 사고, 

자기 불일치, 수치심)을 통해 불안, 우울, 섭식

장애와 같은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을 예측하

는 심리적 경로를 보고하였다(김은정, 김진

숙, 2010; 김창숙, 2012; 최정아, 이혜은, 2008; 

한기백, 2013; Campos, Besser, & Blatt, 2010; 

Han, 2010; Riggs & Han, 2009; 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Coossens, 2005; 

Wright, Crawford, & Castillo, 2009). 예를 들어, 

김은정과 김진숙(2010)은 성인 표집을 대상으

로 아동기에 가족관계에서 경험한 학대와 방

임이 성인기의 우울증을 예측하는 심리적 경

로를 조사하였는데,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와

방임은 자기 패배적인 사고와 갈등상황을 회

피하는 행동 패턴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성인

기 우울증은 이러한 역기능적 사고와 회피 행

동들과 관계 깊다고 보고하였다. 김창숙(2012)

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부모의 양육

태도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불일치를 통해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를 조사하였는데, 아동

기에 부모로부터 거절과 방임 및 과보호적 통

제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 처벌적이고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실제 성취 간의 괴리로 인해 힘

들어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자기 처벌적

수치심과 자기불일치가 강할수록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Wright와

동료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부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의 결핍, 

즉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성인기의 불안과 우

울증상에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조사하였는데,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수치

심, 자기희생과 같은 내적 도식(schema)을 형성

시키는데 성인기의 우울증상은 이러한 내적

도식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

고하였다(Wright et al., 2009). 같은 맥락에서

Han(2010)은 아동기에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

족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

와 방임이 자기 및 대인관계 표상들을 통해

대학생 시기의 우울증, 섭식장애, 및 약물남용

에 미치는 심리적 경로를 각각 조사하였는데,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와 방임은 낮은 자기 존

중감과 불안 또는 회피 성인애착 방식을 통해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예측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이상의 연구들은 아동기의 부모양육행동들

이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표상들을 통해 성인

기의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아동기에 주 양육자인 모와의 관계에

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가 Bowlby(1973, 1977)가

언급한 두 가지 대표적인 정신적 표상인 자기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통해 성인기의

애착관계 방식을 예측하는 심리적 경로를 경

험적 자료를 통해 조사한 연구는 본 연구자가

국내외의 주요 문헌조사 데이터베이스들(예, 

KERIS, EBSCO)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

직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owlby를 비롯한 애

착연구자들의 이론적 제안에 근거하여 아동기

에 경험한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자기 존중감

과 타인 신뢰라는 정신적 표상들을 통해 성인

기의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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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정서유대

회피애착

자존감

타인신뢰

불안애착

그림 1. 연구가설 구조모형

매개 경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경로

를 확인함에 있어 본 연구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구조모형(완전매개, 부분매

개)의 비교를 통해 경험적 자료를 더 잘 설명

하는 우월한 모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왜냐

하면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성인기의 불안 애

착과 회피 애착을 예측함에 있어 자존감과 타

인 신뢰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모

형(완전매개, 실선 표시)과 두 표상을 통해 간

접적으로 예측하면서도 모와의 정서적 유대

직접적으로도 불안과 회피 애착을 예측하는

모형(부분매개, 실선 및 점선 표시)에 대한 명

확한 설명이 Bowlby의 이론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삶의 경험과 정신건강’이라는

제목의 연구에 참여한 미국 남서부의 한 대도

시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총 408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심리학

또는 교양심리학 수강생들로 지정된 장소에서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1~15명의 소규모 집단

으로 설문에 임하였다. 각 참여자는 설문종결

후에 설문지와 답안지(무기명)를 분리하여 제

출하였으며 연구자는 참여자의 허락 하에 답

안지에 미응답 문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

도하지 않은 미응답 문항이 있는 경우 응답하

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

을 유도하고 미응답 문항을 방지하기 위해 실

시된 위와 같은 설문 실시 절차에도 불구하고

7명은 성별 또는 나이를 표기하지 않았기에

본 연구의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는 응

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역균형 방식(counter-balanced)로 제작되어

배부되었다.

최종 분석 대상자 401명(여자 174명, 68.3%; 

남자 127명, 31.7%)의 연령 분포는 만 17세 - 

만 44세로 10대가 205명(51.1%), 20대가 185명

(46.2%), 30대 이상이 11명(2.7%)으로 평균 연

령은 만 20.4세(SD=3.3)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의 학년분포는 1학년이 161명(40.1%), 2학년이

88명(21.9%), 3학년이 87명(21.7%), 4학년이 59

명(14.7%), 기타 6명(1.5%)이었으며, 민족별 분

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78명(19.5%), 유럽

계 미국인이 227명(56.6%), 히스패닉계가 54명

(13.5%), 아시아계 또는 태평양 섬 주민계가 

27명(6.7%), 기타가 15명(3.7%)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여자인 347

명(86.5%)이 미혼으로 응답하였으며 19명(4.7%)

이 결혼한 것으로, 31명(7.7%)이 결혼과 유사

한 형태의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4명

(1%)이 이혼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측정도구

아동기 모와의 정서적 유대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측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164 -

정하기 위해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이

개발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의 하위

척도인 돌봄(care)을 사용하였다. PBI는 16세

이전의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태도를 4점 Likert형 척도

(1=아주 그랬다, 2=다소 그랬다, 3=다소 그

렇지 않았다, 4=전혀 그렇지 않았다)로 측정

하는데 부 및 모에 대해 각 2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PBI는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돌봄(care) 척도는 부 및 모와의 관계

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애정 또는 방임/거

절의 정도를 측정하는 12문항(예: 어머니/아

버지는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주었

다.’ -역 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보

호(overprotection) 척도는 부모의 과보호/심리

적 통제 또는 자율/독립의 정도를 측정하는

13문항(예: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섭하려 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정

서적 유대는 일반적으로 과보호보다는 돌봄으

로 측정되는 연구경향에 따라 돌봄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돌봄 척도의 높은 총합 점수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따뜻함과 공감적 애정을

많이 받은 정도를 반영하며 낮은 총합 점수는

부모로부터 무관심과 거절을 많이 경험한 정

도를 나타낸다. Parker와 동료들(1979)은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79로, 반분 신

뢰도를 .85로 각각 보고하였다. 본 연구 표집

을 대상으로 한 문항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단계

로 Russel, Khan과 Altmaier(1998)와 Little, 

Cunningham, Shahar와 Widaman(2002)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모 돌봄 12문항에 대해 문항꾸러

미 만들기(item parcelling)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였다. 먼저, 하위척도 별로 주성분 분석추출

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에서 요인수를 1

개로 고정하고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

인분석 하였다. 부하량의 크기에 따라 정렬된

문항들을 부하량이 가장 큰 문항부터 낮은 문

항 순으로 zigzag 방식으로 3개의 꾸러미에 각

각 배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 돌봄’에

대해 3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였는데 꾸러

미들의 문항내적 합치도(Cronbach’s α)의 범위

는 .83∼.85였다.

자기 존중감

자신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 

Esteem Scale(RSES)을 사용하였다. RSES는 한 개

인이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묻는 4점 Likert형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

다) 10문항(예,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

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역 채점)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자

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Rosenberg(1979)는 RSES의 문항

내적 합치도를 .89로,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85로 각각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을 대상으로 한 문항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위의 PBI 돌봄 척도에 실시한 문항꾸

러미 구성 방식에 따라 잠재변인 ‘자기 존중

감’에 대해 3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였는

데 꾸러미들의 문항내적 합치도의 범위는 .75

∼.76이었다.

타인 신뢰성

일상에서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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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한

Neuroticism-Extraversion-Openness Personality 

Inventory-Revised(NEO-PI-R)의 친근성(Agreeableness) 

요인의 하위 척도인 신뢰성(Trust)을 사용하였

다. NEO-PI-R의 신뢰성 척도는 대인관계 전반

에서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는 정도를 묻는 5

점 Likert형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

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

다) 8문항(예,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

람들이 정직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 한다’)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사

람들은 정직하고 선하며 좋은 의도를 갖고 행

동한다고 믿는 성향이 강한 반면, 점수가 낮

을수록 사람들을 의심하고 정직하지 않다고

믿는 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Goldberg(1999)

와 Rossier, Stadelhofen과 Berthoud(2004)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NEO-PI-R의 문항내적 합치

도를 각각 .84와 .83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

의 표집을 대상으로 한 문항내적 합치도는 .86

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 위한 사

전단계로 위의 PBI 돌봄 척도에서 실시한 문

항꾸러미 구성 방식에 따라 잠재변인 ‘타인

신뢰성’에 대해 3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

였는데 문항 꾸러미들의 문항내적 합치도의

범위는 .65∼.71이었다.

성인 애착

성인기에 행하는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 방

식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rk과 Shaver 

(1998)가 개발한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ECR)을 사용하였다. ECR은 성인들이 대인관

계에서 일반적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두 가지

애착 행동 방식인 불안(anxiety)애착 18문항(예, 

‘나는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까봐 걱정 한다’)

과 회피(avoidance)애착 18문항(예, ‘나는 연인에

게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

진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애착은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예, 연인)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반면, 회피애착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를 믿지 못하거나 정서적으

로 거리감을 두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정도

를 측정한다. ECR은 7점 Likert형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아주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연구들(예, 

Brennan et al., 1998; Mikulincer, Dolve, & Shaver, 

2004; Brennan, Shaver, & Clark, 2000)이 높은 문

항내적 합치도(α=.90에 가깝거나 그 이상)와

적절한 검사-재검사 신뢰도(.50-.75)를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집에서의 문항내적

합치도는 불안 애착이 .94, 회피 애착이 .91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위의 PBI 돌봄 척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은 문

항 꾸러미 만들기 방식을 사용하여 잠재변인

인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에 대해 각각 3

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였다. 불안 애착

꾸러미들의 문항내적합치도의 범위는 .76∼.77

이고 회피 애착 꾸러미들의 범위는 .82∼.84이

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과 MPlus 6.12로 분석

하였는데 먼저, 관찰변인들의 특성(평균, 표준

편차, 정상 분포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과 자료탐색을 실시하였고 관찰변인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earson 두 변인 상관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실행을 위

한 사전 단계로서 문항꾸러미를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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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잠재변인 모두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끝으로, 연구가설 구조모형

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

모형 검증(확인적 요인 분석)과 구조모형 검증

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요구되는 모형적합도 검증

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론 평정법은

Satorra-Bentler chi-square라고도 불리는 MLM이

다. MLM은 다양한 형태의 분산 및 공변량 구

조를 지닌 자료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평정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료가 비

정상분포일 경우에도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정

한다는 장점이 있다(Muthen & Muthen, 2010; 

Byrne, 2006, 2012).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LMχ2,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 

(TL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및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사용하였다. 전통적으

로 수용되어온 모형 적합도의 기준은 χ2/df 는

2∼5보다 작고 CFI와 TLI는 .90보다 크고

RMSEA는 .08 또는 .10보다 작은 값으로 알려

져 있다 하지만, Hu와 Bentler(1999)는 Monte 

Carlo 방식의 모의실험을 통해 다양한 크기와

분포의 표집들에 대해 모형적합도 지수들의

민감도를 평가한 후 전통적인 모형적합도보다

엄격한 적합도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CFI와

TLI는 .95에 가깝거나 높고, SRMR은 .08에 가

깝거나 낮으며, RMSEA는 .06에 가깝거나 낮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하였다. Hu와 Bentler의 적

합도 지수는 점차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최적

의 모형 적합도 평가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적합도 기준을

사용하였다.

결 과

사전분석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방법인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 위해 5개의 잠재변인들에 각각 3개

의 측정(관찰)변인들을 구성하였다. 각 측정변

인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는 표 1과 같은

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꾸러미들 간의 상관

계수들 중 3개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의 상관

계수가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측정변인들의 정상분포성을 검토하기 위

해 Shapiro-Wilk 정상분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대다수의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 검증을 위

한 추론평정법으로 위의 자료분석에 언급한

MLM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가설 모형의 검증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Byrne, 2006) 첫 단계는

측정모형 검증으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조사하

는 것이다. 측정모형이 양호한 적합도를 보

이면 다음 단계인 구조모형 검증으로 넘어간

다. 본 연구 표집에 대한 측정모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MLMχ2(80)= 116.80, p<.01; 

CFI=.99; TLI=.99; SRMR=.029; RMSEA=.034 

(90% 신뢰구간:.019∼.047). 각 잠재변인과 측

정변인들 간의 경로계수(표 2 참고)와 잠재변

인들 간의 상관(표 3 참고)은 .001 수준에서 모

두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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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및 측정변인 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평정값 양방향 p값

 모 정서유대

    모 정서유대 1 .861 .019 45.935 .000

    모 정서유대 2 .907 .015 61.377 .000

    모 정서유대 3 .915 .016 56.750 .000

 자기 존중감

    자존감 1 .920 .014 65.002 .000

    자존감 2 .877 .019 46.280 .000

    자존감 3 .867 .017 51.836 .000

 타인 신뢰성

    타인 신뢰 1 .784 .032 24.695 .000

    타인 신뢰 2 .868 .027 31.773 .000

    타인 신뢰 3 .803 .024 32.965 .000

 불안 성인 애착

    불안 애착 1 .918 .011 80.151 .000

    불안 애착 2 .887 .012 72.050 .000

    불안 애착 3 .912 .012 78.717 .000

 회피 성인 애착

    회피 애착 1 .936 .010 90.728 .000

    회피 애착 2 .923 .011 83.356 .000

    회피 애착 3 .897 .013 69.156 .000

표 2.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경로와 표준오차 (N=401)

1 2 3 4 5

1. 모 정서유대 - .34** .26** -.24** -.25**

2. 자기 존중감 - .39** -.47** -.24**

3. 타인 신뢰성 - -.34** -.32**

4. 불안 성인애착 - .18**

5. 회피 성인애착 -

**p < .01

표 3. 측정모형의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N=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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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총 간접효과 개별 간접효과

 모 정서유대 ⟶ 불안 애착 -.174***

   모 정서유대 ⟶ 자존감 ⟶ 불안 애착 -.129***

   모 정서유대 ⟶ 타인 신뢰 ⟶ 불안 애착 -.045*

 모 돌봄 ⟶ 회피 애착 -.094**

   모 정서유대 ⟶ 자존감 ⟶ 회피 애착 -.033

   모 정서유대 ⟶ 타인 신뢰 ⟶ 회피 애착 -.062**

*p<.05 **p<.01 ***p<.001

표 4. 최종 모형내 매개 경로의 간접효과 검증

모

정서유대

회피애착

자존감

.34***

-.38***

.02

불안애착

.26***

-.24***

-.17**

-.10
.33***

-.06

-.16**

타인신뢰

*p<.05 **p<.01 ***p<.001

그림 2. 연구가설 최종 구조모형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구조모형인 자기존중감과

타인 신뢰가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의 정서적

돌봄과 성인기의 불안 및 회피 애착 관계를

각각 매개하는 경로를 검증함에 있어서는 완

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의 적합도를 비

교하고 수집된 자료를 더 잘 반영하는 모형을

선정하였다. 먼저,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자기

존중감과 타인 신뢰를 통해서만 불안 및 회피

애착을 예측하는 완전매개 모형은 아주 양호

한 적합도를 보였다; MLMχ2(82)=125.40, p< 

.01; CFI=.99; TLI= .99; SRMR=.042; RMSEA = 

.036(90% 신뢰구간:.023-.049). 다음으로,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각각

직접 예측하는 경로가 완전매개 모형에 첨가

된 부분매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조사하였는

데 이 또한 아주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MLMχ2(80)=116.80, p<.01; CFI=.99; TLI= .99; 

SRMR=.029; RMSEA= .034(90% 신뢰구간:.019- 

.047).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 간의 적합

도 차이를 MLM 평정을 위한 교정공식(MLMχ2 

차이 값은 두 모형의 χ2값 차이로 계산되지

않고 엄격한 평정을 위해 구성된 공식에 의해

재산출되는데 www.statmodel.com 참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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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출하였는데 부분매개 모형이 완전매개

모형보다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좋았다; ΔMLM

χ2(2)=8.05(p<.05). 따라서 부분매개 모형이 최

종 모형으로 채택되었는데 최종 모형의 잠재

변인들 간에 나타난 경로 및 상관 계수들은

그림 2에서와 같다. 한편, 최종 모형에서 예측

변인(모의 정서적 돌봄)과 두 매개변인(자존감, 

타인 신뢰)은 두 준거변인인 불안애착과 회피

애착의 총 변량의 25%와 14%를 각각 설명하

였다. 한편, 구조 모형내의 존재하는 4개의 매

개 경로들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

와 같은데 모와의 정서적 유대에서 자존감을

통해 회피 애착으로 가는 매개 경로를 제외한

3개의 매가 경로는 유의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에 주 양육자인 모와의 관

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가 자기 존중감과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을 통해 성인기의 애착

관계 방식을 예측하는 심리적 경로를 애착이

론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하

여 검증하였다. 미국 남서부의 대도시 지역권

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자기 존중감과 타인을 신

뢰하는 성향은 각각 아동기에 모와의 관계에

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와 성인기의 역기능적

인 대인관계 방식인 불안애착을 완전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만이 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회피애착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Bowlby의 이론적 제

안과 Bartholomew의 개념적 분류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동기에 주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보살핌을 많이 경험한 대학생

일수록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감이 높고 타인

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뢰하는 경

향이 높은데, 이렇게 높은 자기 존중감과 타

인을 신뢰하는 성향을 지닌 대학생일수록 친

밀한 대인관계에서 거절이나 방임에 대한 불

안과 두려움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에 지나치

게 집착하는 불안애착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낮음을 나타낸다. 또한, 타인에 대한 신뢰(자

기 존중감은 아님)와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의

정서적 유대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회피하고

지나치게 자기의존적인 회피애착 행동을 보이

는 경향이 낮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에 모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정서적 공감 및 애정을 많

이 경험할수록 자기에 대한 가치감과 유능감

이 높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의도를 신뢰하

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owlby(1969/1982, 

1973, 1977)와 Ainsworth(1982)의 제안과 일치할

뿐 아니라 본 연구의 가설과도 일치한다. 또

한 다양한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예, 불안, 우

울, 섭식장애)을 예측하는 핵심 변인들 중의

하나로 밝혀진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감은 아

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체험한 애정

과 정서적 지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연

구 보고들(예, Allen, 2001; Han, 2010; Shore, 

2001; 한기백, 2013)과도 일치한다.

둘째, 자신을 소중하고 유능한 존재로 인식

하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고 믿고 신뢰할수록 대인관계 장면에

서 거절과 방임에 대한 불안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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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가설과 일치할 뿐 아니라 Bowlby(1973, 

1980)를 비롯한 여러 애착연구자들의 보고

(예, 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Mikulincer & Shaver, 2007; Wei, 

Mallinckrodt, Larson, & Zakalik, 2005)와도 일치

하는데 성인기의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패턴인

불안애착 행동 방식의 밑바탕에는 자신을 부

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적 표상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달리 자기 존중

감은 성인기의 회피애착 행동 방식을 예측하

지 않았는데 이 결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가설 구조모형에는 회피애착

을 경쟁적으로 예측하는 3개의 변인들이 존재

하는데 자존감은 다른 두 변인인 타인신뢰와

모와의 정서적 유대에 비해 고유하게(공변량

을 제외한) 회피애착을 설명하는 힘이 상대적

으로 약하여 유의미한 경로계수가 나오지 않

은 것이지 자존감과 회피애착 간에 관계가 없

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주는 표 3에

서 볼 수 있듯이 자존감과 회피애착 간에는

-.24 (p<.01)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존재한

다.

셋째, Bowlby의 이론적 제안 및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게 아동기에 모와의 관계에서

체험한 안정된 정서적 유대는 자신의 존재 가

치감과 함께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거절에 대한 두

려움으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불안애

착 행동 방식을 예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 대해 불편해

하고 지나치게 자기의존적인 관계경향인 회피

애착을 예방하는 심리적 경로는 불안애착을

예측하는 경로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아동기에 체험한 모와의 정서적 유대는 타인

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자기 존중감은 아님) 

회피애착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회피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과는 상이하지

만 Bartholomew와 동료들(Bartholomew, 1990, 

1993; Griffin & Bartholomew, 1994)이 Bowlby의

내적 작동모델을 자기 존중감(불안애착)과

타인 신뢰(회피 애착)라는 두 축의 상호작

용적 관계의 틀로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 

Bartholomew와 동료들에 따르면 내적 작동모델

또는 정신적 표상은 자기(self)와 타인(others)이

라는 두 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와 타

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상은 대인관

계에서 불안애착 또는 회피애착의 형태로 표

현된다고 하였다. 즉,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행동 경향을 보

이는 반면,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높지만 타인을 신뢰하지 않기

에 지나치게 자기의존적인 행동 경향을 보인

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본 연구의 결과

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데, 

그림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불안애착은

타인신뢰보다는 자존감에 의해 훨씬 강하게

예측되는 반면, 회피애착은 자존감보다는 타

인신뢰에 의해 더욱 강하게 예측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성인기의 두 가지 대표적인 역기능적

대인관계 방식인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 행동

방식의 이면에는 아동기에 주 양육자인 모와

의 관계에서 경험한 돌봄의 결핍이나 정서적

지지의 결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

계에서 체험한 애착관계 방식은 내적작동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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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포함한 평생의

발달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Bowlby(1973)와 Ainsworth(1989)의 주장과 일치

하는 것이자 본 연구의 가설과도 부분적으로

일치 하는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들(예, 권선

구, 2013; Grossmann, Grossmann, Kindler, & 

Zimmermann, 2008; Hazan & Shaver, 1987; 

Waters, Merrick, Treboux, Crowell, & Albersheim, 

2000)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된 결과와도 유사

한데 예를 들어, 권선구(2013)는 중학교 교사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예, 배우자, 연인)에서 보이는 불안 및 회

피 애착관계 방식은 아동기에 부모와 관계에

서 경험한 방임이나 거절과 관계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본 연구 결과들의 발달적, 

임상적,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불

안과 우울과 같은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을 예

측하는 주요 심리사회적 변인들 중의 하나로

알려진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방식인 불안과

회피 애착 방식은 낮은 자기 존중감 또는 타

인에 대한 불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자기성장과 발달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중간 발달단계인 이른바 부상

하는 성인기(emerging adulthood, Arnett, 2000, 

2004)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안정된 직업

과 경제적 독립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함께

친밀한 대인관계 및 결혼에 대한 욕구와 기대

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이성 관계를 포

함한 친밀한 대인관계 문제는 이 발달 시기에

가장 빈번히 보고되는 어려움들 중의 하나인

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행동 방식을

점검해 봄과 동시에 그러한 관계 방식에 영향

을 미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상들을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 시기

의 자기 이해와 성장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밀한 대인관계 행동 방식을 살펴봄

에 있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들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아동기에 경험한 주 양

육자와의 관계 방식을 점검해 보는 것 또한

자기 정체감을 탐색하고 명료화해가는 대학

생 시기(장휘숙, 2000a,b, Arnett, 2000; Erikson, 

1968)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현재의

대인관계 행동 방식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표상은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체

험한 것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

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상하는 성인기에 친밀

한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

우, 자기 성찰을 통해 관계 방식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표상을 점검함과 아울러 필요하

면 발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이 자기 존중감과 타인

에 대한 신뢰 및 현재의 대인관계 방식에 미

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달적 관점은 부부 또는 연인 상담

이나 부모-자녀 관계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

는데 친밀한 관계 형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거

나 또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회피하고 지나치

게 독립적인 관계 패턴을 보이는 개인의 경우,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습득한 언

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과 함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체득된 의사소통 방식과 정신적 표상들은 의

식적, 무의식적으로 성인기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옥정, 방희정, 2012; Belsk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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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lby, 1973; Obegi, Morrison, & Shaver, 2004).

이상에서 언급한 의의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제한점들

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회상적 기억과 변인들 간

의 상관에 기초한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의 관계는 회상에 근거

하여 측정되었기에 실제 부모와의 관계를 객

관적으로 측정하였다기보다는 참여자의 주관

적인 회상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기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

상을 통해 성인애착 행동 방식을 예측하는 경

로는 본질적으로 상관적이지 인과적이지 않다. 

인과적 관계란 변인들을 측정한 시점들 간에

시간적 차이가 명백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

문이다(Shadish, Cook, & Campbell, 2001).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관점에서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표상을 통해 성인기의 애착관계에 미치는 경

로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미국 남서부의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미국의 전 지역의 대학생이나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애착이론은 동물행동학과 진화론에 근

거하여 다문화적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구성되

었기에 문화적, 인종적, 지역적, 계층적 차이

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도 있지도 아직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미국 내의 타 지역은 물론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가설을 재검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자기

보고식 척도들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가자들

에게 솔직한 응답을 요청하였지만 참가자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응답했는지 또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 헸는지를 점

검하는 도구를 본 연구에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응답 편

향성을 측정하는 도구(예, Marlowe- Crowne 사

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적

으로 민감한 설문 문항들에 대한 참가자의 편

향적인 응답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추후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자기보

고에만 국한하지 말고 제 3자(예, 가족, 친구)

의 관점도 포함시킴으로써 참가자들이 한 응

답들의 사실 여부를 다른 관점에서 확인해 봄

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Bowlby를 중심으로 한 애착연구자들이

제안한 아동기의 주 양육자인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자

기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 성향을 통해

성인기의 불안 및 회피 애착관계 방식에 영향

을 미치는 심리적 경로를 경험적 자료에 의해

새롭게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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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Bonding with Mother and Adult Attachment: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Trust in Others

GiBaeg Ha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athways in which childhood emotional bonding with mothers predicts 

adulthood attachment through self-esteem and trust in others. Participants were 401 college students in 

the southwest United Stat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self-esteem and trust in other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bonding with mother and anxious attachment. In contrast, trust in other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bonding and avoidant attachment. These 

findings confirm Bowlby’s proposition and Bartholomew’s conceptualization of working model, and suggest 

that those who received more affection from their mother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mselves as 

valuable and to trust others. Furthermore, those who view themselves as valuable and trust others were 

less likely to show anxious attachment styles (i.e., overly dependent on others). Besides, trust in others 

and emotional bonding with mother were predictors of avoidant attachment (i.e., compulsively self-reliant).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with regard to clinic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Key words : childhood emotional bonding with mother, self-esteem, trust, adult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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